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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초·중학생과 ‘국중박’ 간다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후원

- 체험 중심의 역사 문화 교육 확대 지원 위해 초록우산과 손잡고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1천여 명 대상, 올해부터 1억씩 향후 3년간 총 3억 원 지원 계획 밝혀
- 2006년부터 초록우산과 미래세대 성장 및 지역사회 발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이어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신동우)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손잡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초·중학생들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직접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만 18세 미만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아동에게는 방과 후 돌봄, 정서 지원, 생활 및 교육활동 등이 제공되며 현재 전국 4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중학생 1천여 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년간 연 1억원씩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오는 8월부터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역사 및 전통문화 교육인 ‘사전 이해 활동’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국내 주요 박물관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가 초·중학생들은 사전 이해 활동으로 체험 학습 예정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현장을 방문해 심화 탐구를 진행한다.

또한, 스타벅스는 점차 높아지는 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초·중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방과 후와 방학 기간 중 지역사회 아동들의 생생한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들이 유적지, 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역사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방과 후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초록우산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초록우산과 20년째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임직원 자율 기부 캠페인 ‘희망배달’ ▲나눔 머그컵 판매 수익금 기부 등 미래세대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


	
	1971년부터 스타벅스는 세계 최고 품질의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윤리적으로 구매, 배전해 왔다. 오늘날 스타벅스는 세계 각국에 매장을 운영하며 프리미엄 원두 커피를 배전,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철저한 품질 제일 주의와 기업 윤리 원칙에 입각해, 특별한 스타벅스 경험을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잔의 음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 경험을 공유하려면 각 매장이나 홈페이지 www.starbucks.co.kr, 유튜브 www.youtube.com/Starbucks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tarbucks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StarbucksKorea, 트위터 www.twitter.com/StarbucksKorea 등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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